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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시대두거장의음악이합창과고악기

울림속에서되살아난다.

광주시립합창단(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임

창은)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

당 소극장에서 제202회 정기연주회 ‘바로크의

거장,비발디와헨델을만나다’를선보인다.

바로크합창음악의정수를온전히감상할수

있는 연말 특별 무대이자, 바로크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대표작을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

는자리다.

이번연주에서는헨델의‘Dixit Dominus inG

Minor, HWV 232’와비발디의 ‘Gloria in DMaj

or, RV 589’가연주된다.

두작품은영국과이탈리아바로크음악의성

격을선명하게보여주는걸작으로강렬한대비

와역동적인리듬,세밀한선율미가돋보인다.

젊은헨델특유의치밀한대위법과드라마틱

한합창구성이돋보이는‘Dixit Dominus’,밝고

경쾌한음향속깊은성찰이서린비발디의‘Glo

ria’는 널리 사랑받는 바로크 합창 레퍼토리로

손꼽힌다.

협연으로 함께하는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C

amerata Antiqua Seoul)은 국내 대표 바로크

전문연주단체다.역사적연주(HIP: Historicall

y Informed Performance) 방식으로 고악기음

향과 해석을 정교하게 구현해 왔다. 국내외 주

요 바로크 음악 축제에 초청받는 등 국내외 전

문가들의신뢰를받아온앙상블이기도하다.광

주시립합창단의풍성한합창사운드와함께바

로크시대성당을떠올리게하는깊고입체적인

음향을들려줄예정이다.

공연장에서는특별이벤트도마련된다.금관

5중주 ‘브래싱(BRASSING)’이 로비에서 미니

콘서트를진행하며,바로크시대의상을착용한

배우들이 관객을 맞이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

다.공연장에들어서는순간부터바로크시대로

걸어들어가는듯한몰입감을선사하는것이이

번무대의큰특징이다.

임창은 예술감독은 “올 한 해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었

다”며 “이번 바로크 연주회를 끝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내년에도또다른감동과도전으로

시민들을찾겠다”고말했다.

예매는광주예술의전당홈페이지와티켓링크

(1588-7890)를통해가능하며,전석1만원이다.

한편 광주시립합창단은 올 한해 ‘칭구야~ 노

올~자’, ‘피터팬과 후크선장’, 광복 80주년 기념

‘Song of Arirang’ 등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공연으로합창의새로운지평을열어왔다.

/최명진기자

바로크거장의울림, 합창으로피어나다

18일광주시립합창단정기연주회 ‘바로크의거장,비발디와헨델을만나다’

고악기앙상블과함께입체적음향선사

금관5중주콘서트·퍼포먼스등이벤트도

카메라타안티콰서울 광주시립합창단

아르플래닛x이이남콜라보븣융복합피아노콘서트 ‘빛의울림’

지역 청년 예술인과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

트가함께하는특별한융복합공연이펼쳐진다.

‘빛의울림-이이남×융복합피아노콘서트’

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

루에서열린다.

이번 공연은 전남대 대학원 G-ROOT(지역

사회 연계 혁신연구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미

디어아티스트 이이남과 공연기획자이자 ‘아르

플래닛’(ARPLANET) 대표인 최혜지가 공동

기획한다.낭만주의주요피아노레퍼토리에미

디어아트영상을결합해감각적무대를선보일

예정으로지역청년예술인의창작환경을주제

로한융복합프로젝트다.

기획을 총괄한 최혜지는 전남대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청년예술인의

상설무대부족문제해결을위해예술단체 ‘아

르플래닛’을 창단해 14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

연출해왔다.이번프로젝트에서도사업선정부

터 협업 조율, 홍보·브랜딩, 무대 연출, 연주까

지전과정을직접맡아진행한다.

협업 아티스트로 참여한 미디어아티스트 이

이남은전통회화와명화를디지털로재해석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공식프로그램에도작품을출품했다.

그는지역청년예술인이스스로무대를만드는

시도의필요성에공감해이번협업에함께했다.

공연해설은전남대음악학과박은식교수가

맡아 작품의 역사·구성과 음악적 해석을 제공

한다.무대에는전남대대학원재학생인김수진

(쇼팽 ‘발라드 3번’), 최혜지(브람스 ‘6개의 소

품’ Op.118), 이서영(슈만 ‘환상소곡집’ Op.12)

이 오른다. 이들의 연주와 함께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영상이실시간으로송출돼음악·빛

·색채가 어우러진 융복합 퍼포먼스를 완성한

다. /최명진기자

내일전남대민주마루서공연

전남대대학원연구·정책선정작

‘5개국립과학관.zip’…자체개발전시품한자리

5개 국립과학관의 자체 개발 전시품을 한자

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1일까지 공동 성과

전시회‘5개 국립과학관.zip’을진행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

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

산과학관이공동참여한이번전시는각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이 담긴 전시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다른 지역 과학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저마다 특색 있는 전시품을

압축파일(.zip)을풀듯한번에체험할수있다.

5개 과학관을 상징하는 ‘랩(Lab, 연구실)’ 공

간으로구성됐으며,각과학관에서자체개발한

전시품3-5점씩을 선보인다. <사진>

전시품은 운동 잔상, 액체 자석, 각운동량 보

존 등 기초과학 체험부터 코딩 기술 기반 콘텐

츠까지 다양한 주제로 제작됐으며 해설패널을

통해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다. 5개 국립과학

관 위치를 표시한 친환경 지도형 포토존도 설치

됐다. /최명진기자

국립광주과학관, 21일까지공동성과전

극단코스모스가연말을맞아연극공

연2개를무대에올린다.

먼저국민연극 ‘라이어’ 1탄이 16일부

터 26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에서 열린다.

연극 ‘라이어’ 1탄은 마음 약한 한 남

자의 거짓말로 인한 하룻동안의 기막힌

해프닝을 다루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빛고을시민

문화관에서는코믹음악연극‘프리즌’이

개최된다.

‘프리즌’은 가수의 꿈을 안고 혹독한

준비를해왔지만사기를당한청년들이

은행털이를하다경찰에발각되는이야

기다.

공연일정,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놀

인터파크 티켓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

의1688-3820. /최명진기자

뱛뱜극단코스모스,연말공연뱛뱜

‘프리즌·라이어’

‘라이어’ 공연모습

오늘부터5·18기념문화센터등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전

남도 초·중학교 대상 ‘2026 찾아가는 교

실음악회’에 참여할 민간 국악단체를

모집한다.

교과서에수록된국악을기반으로학

년별 눈높이에 따라 공연과 해설, 질의

응답,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국악 이해도 향상을 돕고자 마련된 사

업이다.

모집 대상은 국악(한국무용 포함)과

관련한 4명 이상 전공자로 구성된 민간

국악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1개교를 전

담해총20시수내에서수업을진행하게

된다.

접수는 내년 1월5일부터 19일 오후 6

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

한내용은국립남도국악원누리집공지

사항에서확인할수있다. /최명진기자

국립남도국악원,

학교로찾아가는국악단체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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